
지방 > 충북

청주 극단적선택 여중생 2명,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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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2명이 각각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

인됐다.

13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1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 A양과 B양이 쓰러

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 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청주지역 각기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유서를 남긴 채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을 성폭행한 성인 남성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 차례 구

속영장은 반려됐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잡히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상담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 등의 죽음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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